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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G케미칼 노조 부당해고 철회 촉구
지회장 징계․해고 통보 재심신청 기각 … 임금 및 단체협상 마무리 요구

비료 생산기업인 KG케미칼 노조가 5월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“지회장 부당징계 해고를 철회하고 임

금 및 단체협상을 마무리하라”고 촉구했다.

민주노총 화섬연맹 울산본부 산하 KG케미칼 지회는 “사측이 4월21일자로 정당한 노조활동을 한 지회장을 

징계․해고한다고 통보하고 재심신청도 기각했으며 2007년부터 계속된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도 마무리하지 

못하고 있다”며 “법과 원칙을 벗어난 노조탄압을 중단해야 한다”고 주장했다.

이에 KG케미칼은 “지회장이 노조와는 별개로 개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을 적법한 

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”이라고 반박했다.

KG케미칼 노사는 2007년 임금 및 단체협상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노조가 60일 넘게 파업을 벌인 

후 2008년 2월 업무에 복귀했다.

이후 지속된 협상에서 회사가 기본급 4.7% 인상과 경상이익 5%의 성과급 지급 및 자기개발비 신설 등을 

제시했지만 노조와 접점을 찾지 못해 갈등을 빚어왔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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